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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본보고서는 2019년도 한국에서 발표된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 논문 중

에서 중국 선진·한당시기 관련 유학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

이다. 논문 색인의 대상은 2019년 국내 대학에 제출된 박사학위논문과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에 정식으로 수록된 논문(KCI)을 기준으로 삼

았으며, 전체 논문 중에서 본 조사의 분석 대상은 유학이나 유교에 관

련된 논문으로 제한하였다. 선별 논문의 발표 시기는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의 기간이다. 

2019년도 학술지를 분석한 결과 중국 선진·한당 시기의 유학과 관

련된 논문은 총 86편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에서 박사학위논문이 6편

이고, 일반논문이 80편이다. 총 편수에서는 2017년도 73편, 2018년도 

62편에 비해서 매우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2019년도에는 선진시기가 총 81편, 진한시기 5

편이다. 2017년에는 선진시기가 67편, 진한시기가 6편이었으며, 2018

년도에는 선진시기가 55편, 진한시기가 6편이었다. 이전의 두 해와 같

이 선진시기의 논문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진한시기의 유학도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논문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분류 방

식에 따라 나누어보았다. 첫째, 인물별 분류, 둘째, 주제별 분류이다. 

인물별 분류에서는 유가사상을 대표하는 공자·맹자·순자 세 인물을 

대표적으로 살펴보고, 유가 이론과 관련된 인물들을 함께 묶어서 기타 

인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주제별 분류에서는 첫째 경학사상, 둘째 철

학, 셋째 정치 및 경제, 넷째 교육, 다섯째 기타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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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물별 분류

전체 86편의 논문 중에서 인물과 관련된 주제를 발표한 논문은 모두 

52편이다. 인물별로 보면, ①공자: 21편, ②맹자: 14편, ③순자: 12편, 

④기타인물: 5편이다. 선진 유가를 대표하는 공자·맹자·순자와 관련

된 논문이 47편이고, 기타 인물은 한대(漢代)의 유가 사상가로서 동

중서(董仲舒)·왕충(王充)과 관련된 논문은 5편이 있다. 인물별 전체 

논문의 편수는 2019년도 52편으로 2017년도 41편과 2018년도 35편

에 비교해보면 대폭 늘었다. 공자관련 논문은 2018년도에 13편에 비

해 21편으로 월등히 늘었고, 순자관련 논문은 2018년도에 8편에 비

해 12편으로 소폭 늘었다. 맹자 관련 논문은 2017년 6편에서 2018년 

7편으로 비슷하다가, 2019년도에는 14편으로 2배나 늘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맹자 관련 박사 논문이 나오지 않았으나, 2019년도에는 

3편이나 발표되었다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한대(漢代)의 유가사상가 관련 논문은 2017년도에 6편, 2018년

도 7편, 2019년도는 5편으로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2017년도

는 동중서(董仲舒) 2편과 환담(桓譚)·중장통(仲長統)·왕부(王符)·경

방(京房) 등이 각각 1편이었다. 2018년도에는 환담(桓譚) 2편과 동중서

(董仲舒)·중장통(仲長統)·왕부(王符)·왕충(王充)이 각각 1편이고, 당

대(唐代)에는 유일하게 이고(李翶) 1편이 있었다. 2019년도에는 왕충

(王充)과 동중서(董仲舒)만 소개되어 한대(漢代)의 유학 사상가에 대

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아쉽다. 이상을 종합하면, 

2019년도에는 공자·맹자·순자에 대한 연구가 전반적으로 크게 활성

화 되어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요한 특징으로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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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한대(漢代) 이후부터 송대(宋代) 이전까지의 유학 사상이나 

주요 사상가에 대한 연구가 계속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학계에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공자 관련 논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지훈 공자 정명사상(正名思想)에 대한 연구(硏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2 임헌규
공자의 생애와 학문여정–「위정 2:4」의 주석
을 중심으로–

온지논총 58 온지학회 

3 임헌규 공자의 정치이념：다산 정약용의 ‘정명’ 해석 동방학 40 동양고전연구소 

4 임헌규
『논어』에서 공자의 ‘예(禮)’개념 정립에 관한 
일고찰–『시』·『서』와 연관하여 

율곡학연구 40 율곡학회

5 임헌규
『논어』의 의(義)·이(利)와 그 주석(註釋)에 대
한 일고찰：신(新)·고주(古注)와 다산 정약용
의 주석 

공자학 38 한국공자학회 

6 임태승
“미가여권(未可與權)”설(說)에 나타난 공자 경
권관(經權觀)의 미학적 구조 분석 

동양철학연구 

98 
동양철학연구회 

7 조원일 공자의 천도론 사상에 대한 연구 율곡학연구 39 율곡학회

8 윤석민
서사철학적 독법으로 읽는 『논어』–재여를 위
한 변론－ 

동아시아문화

연구 77

동아시아문화

연구소

9 이우진
유가 예술론에 대한 도덕교육적 이해–공자, 
순자, 「악기」를 중심으로–

양명학 55 한국양명학회

10 빈동철
공자, 그의 문화적 정체성과 유가 전통을 찾
아서 

동양철학연구 

100
동양철학연구회 

11 이경구
‘구이(九夷)로 떠나는’ 혹은 ‘구이에 오시는’ 
공자를 둘러싼 화이(華夷) 개념의 변주 

태동고전연구 

42
태동고전연구소

12 진함
공자의 ‘군자’：최선의 마음 상태를 가진 자–
『논어』 1.1의 재해석을 중심으로–

동양철학 52 한국동양철학회

13 임명희
유가적 즐거움의 함의 (Ⅱ)–“孔顔之樂(공안
지락)”에 대한 송대 도학가들의 해석을 중심
으로 

 공자학 37 한국공자학회

14 금종현 『논어』에 나타난 은자(隱者)의 두 가지 양상 인문과 예술 6 인문예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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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5
윤경호
김인규

『예기』 「예운」편에 나타난 공자의 사회복지사
상

동양문화연구31 동양문화연구원

16 김시천
『논어(論語)』의 ‘직(直)’–‘직궁(直躬)’ 이야기와 
정의(justice)의 딜레마?–

유교사상문화

연구 77
한국유교학회

17 박지현
『논어』 「향당편」 구분장(廏焚章)의 구두(句
讀)논란과 서계(西溪) 박세당(朴世堂)의 해석 

철학탐구 55 중앙철학연구소

18 이종성
〈공자：춘추전국시대〉에 나타난 주요 사건과 
사료적 근거 

철학연구 150 대한철학회

19 이치억 공자사상에서 호학(好學)의 의미와 중요성 유학연구 46 유학연구소 

20 손미애 현대 법치주의에서 공자 직(直)의 의미 유학연구 47 유학연구소

21 오상현 『논어』‘정명(正名)’의 현실 지향적 독해 양명학 54 한국양명학회

2019년도의 공자 및 『논어』 관련 논문은 모두 21편이다. 2017년도 

15편, 2018년도 13편에 비해 매우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박사논문

은 작년의 1편과 같고, 일반 논문은 20편이다. 

김지훈의 박사 논문은 공자 정명사상(正名思想)의 본질을 드러내

고, 이는 공자사상의 핵심 개념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필

자는 공자 이후 제자백가의 명론(名論)·동아시아의 정명론(正名論)을 

언급하고, 명실론(名實論)·명분론(名分論)에 있는 문제점의 근원을 파

악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필자는 공자의 정명사상이 올

바르게 이해될 경우 올바른 역할 수행을 위한 사상이 될 수 있고 인간

다움·사회적 조화를 위한 사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김시천의 논문에서는 ‘직궁(直躬) 이야기’와 관련하여 『논어』에서 

‘직(直)’의 의미는 솔직(率直), 정직(正直), 충직(忠直)으로 구분할 수 있

으며, 『논어』 외의 문헌에 기록된 ‘직궁 이야기’의 쟁점은 효(孝)에 한정

되지 않으며, 오히려 더 많은 문헌에서 ‘신’(信)의 문제로 이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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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을 밝히고 있다. 필자는 ‘직궁 이야기’를 ‘효’와 관련하여 해석하

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사회정의와 충돌하는 것은 아니라는 시각을 옹

호하였다. 임헌규의 4편의 논문 중에 「공자의 정치이념」의 논문에서는 

『논어』에 드러난 정치이념 특히 정명론을 인륜적인 관점에서 고주·신

주와 대비되게 주석한 정약용 해석의 특징과 의의를 논하였다. 임명희

의 논문은 『논어』에 나타난 “공안지락(孔顔之樂)”의 함의를 밝히는 것

으로 시작하여, 송대 주돈이와 이정(二程)의 도학가들 및 주희의 해석

을 검토하였다. 필자는 공자가 제시한 유가적 즐거움의 함의가 송대에 

이르러 어떠한 재해석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으며, 그 가운데 철학적 해

석의 내용은 무엇인지, 나아가 어떠한 성리학적 함의를 획득하게 되었

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나머지 논문들은 공자철학의 학술사적 가치를 다룬 논문을 비롯

하여, 도덕철학과 예, 정치, 교육, 천도, 사회복지, 서사철학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어서 추후 공자 관련 연구의 지속적인 활성화가 기대

된다.

2) 맹자 관련 논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유민정
한·중·일의 수사학적 경전해석：『맹자(孟子)』 
주석서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2 배병대
『맹자(孟子)』 <‘지언양기’장(‘知言養氣’章)>의 
도덕철학적 함의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3 이진영
맹자 수양론의 교육학적 연구：부동심(不動
心)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4 이상호 맹자 지언(知言)의 도덕교육적 함의 
동양철학연구 

98
동양철학연구회 



제1장 선진·한당시기 유학 연구   19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5 이상호 맹자의 대장부론(大丈夫論)에 관한 연구 
동양철학연구 

100
동양철학연구회 

6 이해임
『맹자(孟子)』 「호연지기(浩然之氣)」장(章) 주석
사의 전개 양상 연구：조기(趙岐)와 주희(朱
熹)를 중심으로 

철학탐구 54 중앙철학연구소

7 김경희
『맹자』 “호연장(浩然章)”에 관한 이토 진사이
(伊藤仁齋)와 정약용 해석의 비교연구 

동양철학연구 

99
동양철학연구회

8 장원태 『맹자』 「이루하」 19에 대한 논란 
태동고전연구 

42
태동고전연구소

9
이상익
강정인

이상국가(理想國家)의 성격：아리스토텔레스
의 ‘행복한 공동체’와 맹자의 ‘왕도국가’

한국철학논집 

60

한국철학사

연구회

10 정우진
맹자 본성의 생물학적 해석–도덕적 본성의 
몸과 기에 대한 관계를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93
한국동서철학회

11 이주강
제임스 레게가 이해한 맹자의 성선설–유교 
성선설과 기독교 원죄설의 절충 가능성에 관
한 논쟁–

퇴계학논집 24
영남퇴계학

연구원

12 엄진성 맹자의 부끄러움에 관한 연구 철학논총 98 새한철학회

13 박연우
맹자(孟子)의 개혁적 정치성향과 제 선왕(齊 
宣王)의 양심(良心) 구명(究明)–맹자거제(孟
子去齊)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46 유학연구소

14 황성규
맹자가 추구한 이상적 인간상의 특성과 역할
에 관한 고찰 

한국철학논집 

61

한국철학사

연구회

2019년도 맹자 및 『맹자』 관련 논문은 모두 14편이다. 2017년 6편, 

2018년 7편으로 2014년의 13편 이후로 『맹자』 관련 연구는 계속 답

보 상태를 보이고 있었으나, 전년도에 비해서 2배나 많은 논문이 발표

되었다. 특히 박사논문은 2016년과 2017년도에 동일하게 2편이었으나 

2018년도에는 박사 논문이 1편도 없었는데, 2019년도에는 박사 논문

이 3편이나 나와서 향후 이 분야 연구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먼저 유민정의 박사논문은 기존의 경학 연구 방법과 달리 한·중·

일의 수사학적 『맹자』 해석 연구를 통하여 그 특징과 가치를 규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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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필자는 중국에서 주희의 『맹자집주(孟子集註)』와 우운진(牛運

震)의 『맹자논문(孟子論文)』, 한국에서 이황의 『맹자석의(孟子釋義)』

와 위백규(魏伯珪)의 『맹자차의(孟子箚義)』, 일본에서 히로세 탄소(廣

瀨淡窓)의 『독맹자(讀孟子)』 등을 대상으로 그 구체적 사례를 분석하

고 이를 토대로 각 주석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찰하였다. 이 논문

은 수사학적 경전 주석서 내에도 보편성과 특수성이 존재한다는 사실

을 제시함으로써, 동아시아 내에서 유학의 다원적인 모습과 함께 학술

과 경학의 다채로운 형상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나머지 2편의 박사논문은 모두 맹자의 ‘지언양기(知言養氣)’장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그 중에 배병대의 논문은 도덕의 내재성·총체성·

생명성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지언양기’장을 고찰하여 도덕철학적 

함의를 정립하려고 시도하였다. 필자는 ‘지언양기’장에 대한 리학(理

學)·심학(心學)·기학(氣學)·고증학(考證學)적 해석을 고찰한 후, 맹자

의 본의에 부합하면서도 도덕철학적 특징을 온전히 드러내는 해석을 

이끌어내기 위해 그 쟁점에 대해 비판적으로 탐색하였다.

일반논문 11편 중 4편도 각각의 제목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맹자

의 ‘지언양기(‘知言養氣)’장을 주제로 한 논문들이다. 그 중에 이상호

의 논문은 인간 존재의 근거로서 몸과 마음, 지(志)와 기(氣)의 관계를 

바탕으로 말이 마음에서 표현되어 나오는 과정, 맹자가 말의 병통으로 

제시한 지언(知言)의 내용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언어 사용 실태를 분

석하였다. 이 논문은 지언(知言)을 함양시킬 수 있는 방법과 맹자가 말

한 지언(知言)의 도덕교육적 시사점에 대해 고찰한 점에서 의의가 있는 

논문이다. 

경학의 측면에서 『맹자』 「이루하」 19의 경문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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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태, ‘호연지기(浩然之氣)’장(章) 주석사의 전개 양상을 조기(趙岐)

와 주희(朱熹)를 중심으로 연구한 이해임과 ‘호연장(浩然章)’에 관한 이

토 진사이(伊藤仁齋)와 정약용 해석의 비교연구를 한 김경희의 논문이  

있다.

이상익, 강정인의 논문은 ‘이상국가론’이라는 관점에서 아리스토텔

레스의 ‘행복한 공동체’와 맹자의 ‘왕도국가’를 비교하여 밝히고 있다. 

이 논문은 맹자와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다움’ 또는 ‘행복’의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견해를 달리했어도, 이들은 모두 ‘이상국가의 정치’를 

지향한 점에 주목하였다. 이 연구는 동서양의 정치사상을 비교하여 기

존의 연구에서는 볼 수 없는 독창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

를 지닌 논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3) 순자 관련 논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유정
순자(荀子)의 교육사상 연구：교육의 내적 근
거와 외적 기준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 김도일 순자(荀子)는 패도(覇道)를 용인했는가? 철학 139 한국철학회

3 양순자
의례, 몸, 자아––『순자(荀子)』의 수신(修身)
을 중심으로 

대동철학 86 대동철학회 

4
조원일
박복재

순자의 부국강병론 사상에 관한 연구 
유교사상문화연

구 78
한국유교학회

5 강지연 선진 제자백가시대 『순자(荀子)』 심론 연구 인문연구 86 인문과학연구소

6 강지연 『순자(荀子)』의 예(禮)와 법(法) 대동철학 87 대동철학회 

7 김정희
송명이학(宋明理學)에서 순자철학에 대한 평
가와 수용－주자를 중심으로－ 

범한철학 95 범한철학회

8 김정희 순자사상에 나타나는 인정욕구 대동철학 89 대동철학회

9 정영수
도덕적 행위의 추동력으로서 수치심－순자
철학을 중심으로－ 

범한철학 93 범한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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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0 이승률 순자는 왜 ‘성악’을 주장해야 했는가 퇴계학논집 24
영남퇴계학

연구원

11 이운주 순자 예론의 도덕철학적 기초 연구 孔子學 37 한국공자학회

12 황성규
순자 ‘악론(樂論)’과 묵자 ‘비악(非樂)’의 내재
적 동일성 고찰

유학연구 47 유학연구소

2019년도 순자 및 『순자』 관련 논문은 모두 12편으로, 2017년도 

14편에 비하면 적은 편수이지만 2018년도 8편 보다는 많은 논문이 발

표되었다. 박사논문은 1편으로 순자의 교육사상을 주제로 하였다. 

이유정의 박사논문은 순자에서 교육의 내적인 근거와 외적인 기준

을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인간이 도덕성을 타고나지 않았음에도 불구

하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모색하였다. 필자는 순자

의 교육 실천 근거인 규범의 정당화 과정을 검토하였으며, 교육 실천의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일반 논문은 11편인데, 심론·성악론·정치 등 순자철학의 특징을 

분석한 논문들이다. 김도일의 논문에서 순자는 맹자와 달리 패도의 긍

정적 측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평가하지만, 순자(荀子)는 패도(覇道)

를 용인했는가? 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필자는 순자의 현실 

인식이 현실적 타협주의가 전혀 아니며, 도덕적 이상주의를 견지하되 

그 성공을 기필할 수 없다는 결과에 대한 유연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써 기존 정설이 오해임을 밝히고 있다. 김정희의 논문은 『순자』 「정론」

편에서 인정 욕구를 무력화하려는 송견을 비판하는 과정을 통해 순자 

사상에 드러나는 인정 욕구를 고찰하였다. 정영수의 논문에서는 순자

철학에서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수치심을 ‘오욕(惡辱)과 ‘세욕(勢辱)’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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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살피고,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수치심을 ‘염치(廉恥)’와 ‘의욕

(義辱)’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강지연의 논문은 순자가 전개한 마음

을 다스리는 법에 대한 이론에서 “허일이정(虛壹而靜)”과 ‘성(誠)’의 개

념에 주목하여 『관자』와 『중용』에 연결시켜 철학적 가치를 밝히려고 시

도하였다. 필자는 순자의 심론이 『관자』의 심에 대한 인식, 개념과 밀접

한 연관성을 보이지만, 순자가 전개한 이론은 유가학설을 개조하여, 사

회를 통합하고 조화롭게 만드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들과 근본적 차이점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이 논문은 순자 철학의 

독창성과 사상적 가치를 제고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논문

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4) 기타 인물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계성
왕충(王充) 명정론(命定論)의 연원과 체계:천
도관(天道觀)과 인성론(人性論)을 기반으로

박사학위논문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2 김우진 동중서의 공사론 유학연구 49 유학연구소

3 김우정
『논형』(論衡)의 「골상편」(骨相篇)에 나타난 명
(命)과 성(性)의 연구 

 인문논총 76 인문학연구원

4 임정기
길흉(吉凶)의 판단방법을 통해 본 왕충의 복
서관(卜筮觀) 

 철학논총 98 새한철학회

5
임정기
심영덕

왕충의 수양론 
인문과학연구 

38
인문과학연구소 

2019년도 기타 인물과 관련된 논문은 5편이다. 2017년 6편, 2018

년 7편과 비슷한 수준이다. 2017년도에서 2018년까지 조원일이라는 

한 명의 연구자에 의해 육가·가의·왕충·중장통·환담 연구가 꾸준히 

진행됨으로써 한(漢) 대의 주요한 사상가에 대한 연구를 거의 전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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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실정이었다. 2019년도에는 전년도 연구 대상이었던 육가·가의 

·중장통·환담·이고 등은 보이지 않지만, 새로운 학자들이 동중서와 왕

충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여 향후 이 분야의 연구가 지속 발전될 것이 

예상된다. 

특히 전년도에는 박사논문이 나오지 않았으나, 금년도에는 김계

성의 왕충(王充)에 대한 박사논문이 주목할 만하다. 필자는 순수철학

적 명정론(命定論)에서의 관심과, 술수적(術數的) 관심을 아울러 왕충

의 명정론을 다루었다. 본 논문에서는 필연(必然)과 우연(偶然)을 토대

로 한 명정론을 인정하면서, 선진시대의 사상가 및 동중서의 천인관계

(天人關係)와 인성론(人性論)을 왕충의 그것과 비교하여 왕충의 사상

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이 명정론이 후대의 사주명리(四柱命

理)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연계시켜 모색하였다. 

일반 논문 중에서 김우진의 논문은 단순히 동중서의 사상에서 공

사관을 읽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유학사상의 변화와 시대적 변화 안에

서 동중서의 공사관이 어떤 특징을 보이며 그것이 이전 시대 유학의 공

사관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동중서 유학의 공사관이 가지는 의의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선진유학의 공사관, 주자학의 공사관에 대한 연

구 등 유학과 관련된 공사관에 대한 연구들은 현재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논문은 한대(漢代)사상, 특히 상대적으로 많이 연구되

지 않았던 동중서 사상의 공사관에 대해 고찰한 점은 의미 있는 논문

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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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제별 분류

주제별 분류는 ①경학사상 18편 ②철학 48편 ③교육 4편 ④정치 및 경

제 12편 ⑤기타 5편이다. 전년도 대비 조사 대상 전체 논문이 62편에

서 87편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2019년도 경학사상과 기타 분야만 전

년도 보다 소폭 줄어들었다. 철학 분야의 논문은 대폭 늘었고, 정치 및 

경제 분야는 소폭 늘었으며, 교육 분야는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

로 파악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경학사상 분야에서는 『주역』이 8편으로 압

도적으로 많고, 『논어』 5편, 『맹자』 3편, 『상서』 1편이다. 올해는 『주역』

이 8편으로 작년의 11편에 비하면 다소 적으나 경학 분야의 거의 절반

을 차지할 정도로 많다. 철학 분야의 논문에서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출토문헌 관련 연구도 꾸준히 축적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 하다. 

그리고 『춘추』·『상서』·『예기』·『악기』 분야는 연구 성과가 매우 부족한 

실정인데 2019년도에는 고르게 발표되었다는 점이 고무적인 현상이다.

1) 경학사상 연구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유민정
한·중·일의 수사학적 경전해석：『孟子』 주석
서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2 안승우
불역(不易)의 예(禮)를 적용한 정현(鄭玄) 『주
역(周易)』 해석의 특징 고찰 

공자학 37 한국공자학회

3 안승우
예(禮)의 관점에서 본 다산(茶山) 『주역(周
易)』 해석의 특징 

유교사상문화

연구 76
한국유교학회

4 임형석
성덕대업해(盛德大業解)–『주역』 「계사상전」 
제5장 성덕대업 명제에 대한 이해 

한국철학논집

60

한국철학사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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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5 임형석
숭덕이광업해(崇德而廣業解)–『주역』 「계사
상전」 제7장 숭덕이광업 명제에 대한 이해 

한국철학논집 

61

한국철학사

연구회

6 강병국
통행본 『주역』과 백서(帛書) 『주역』 괘명의 의
미 비교 시론 

동방학지 187 국학연구원

7 신상후
왕필(王弼) 『주역(周易)』 해석의 특징에 관한 
연구：『주역약례(周易略例)』를 중심으로 

철학연구125 철학연구회

8
이정희
최정준

『주역(周易)』 「건괘(乾卦)」의 서사성(敍事性)에 
관한 고찰(考察) 

동양문화연구 

30
동양문화연구원

9 이현철
『주역』 건곤(乾坤)의 괘서(卦序)에 관한 연구–
사덕(四德)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58 인문과학연구소

10 이은호 「金縢」篇 “周公居東” 해석에 관한 一考
동양철학연구 

97
동양철학연구회

11 임헌규
공자의 생애와 학문여정–「위정 2:4」의 주석
을 중심으로–

온지논총 58  온지학회

12 임헌규
『논어』의 의(義)·이(利)와 그 주석(註釋)에 대
한 일고찰：신(新)·고주(古注)와 다산 정약용
의 주석 

공자학 38 한국공자학회

13 진함
공자의 ‘군자’：최선의 마음 상태를 가진 자–
『논어』 1.1의 재해석을 중심으로–

동양철학 52 한국동양철학회

14 임명희
유가적 즐거움의 함의 (Ⅱ)–“孔顔之樂”에 대
한 송 대 도학가들의 해석을 중심으로 

공자학 37 한국공자학회

15 박지현
『논어』 「향당편」 구분장(廏焚章)의 구두(句
讀)논란과 서계(西溪) 박세당(朴世堂)의 해석 

철학탐구 55 중앙철학연구소

16 이해임
『맹자(孟子)』 「호연지기(浩然之氣)」장(章) 주석
사의 전개 양상 연구：조기(趙岐)와 주희(朱
熹)를 중심으로 

철학탐구 54 중앙철학연구소

17 김경희
『맹자』 “호연장(浩然章)”에 관한 이토 진사이
(伊藤仁齋)와 정약용 해석의 비교연구 

동양철학연구

99
동양철학연구회

18 장원태 『맹자』 「이루하」 19에 대한 논란 
태동고전연구 

42
태동고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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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경학사상 분야의 연구는 18편으로, 2017년 20편, 2018

년 21편 보다는 적지만 20편 내외의 비슷한 편수를 유지하고 있다. 전

년도에는 『주역』 분야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특징이었으나, 2019년에

는 『주역』 8편, 『서경』 1편과 『논어』 5편, 『맹자』 4편이 발표되었다.

임형석의 논문은 「계사상전」 제5장의 성덕대업(盛德大業) 명제를 

「계사전」 자체의 문맥에서 문법적, 개념적, 어원적으로 분석하는 동시

에, 위진시대 왕필과 한강백, 당대 공영달, 송대 주희, 명청대 이공, 왕

부지, 혜동의 이해가 어떤 내용인지 철학사적으로 밝히고 있다. 필자

는 천인 상관을 전제로 경세를 지향하는 성덕대업 명제의 원의는 정

치–신학적 독법이어야만 해독 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또한 필

자는 제5장의 ‘성덕대업’ 명제와 긴장 관계에 있는 「계사상전」 제7장의 

‘숭덕이광업(崇德而廣業)’ 명제도 다루었는데, 광업 개념 때문에 춘추학

과 밀접할 수밖에 없는 숭덕이광업 명제를 통해 서한 초기의 패업 긍정

론과 부정론의 맥락도 탐구하였다. 「계사전」의 독특한 명제이면서도 그

다지 주목받지 못한 ‘성덕대업’과 ‘숭덕이광업’이라는 명제의 분석을 통

해 과거 우주론이나 형이상학에 치우친 「계사전」을 새롭게 해석한 점에

서 의미 있는 논문으로 평가된다. 이정희, 최정준의 논문은 인문세계의 

시원적 조건인 서사적 세계가 『주역』 「건괘」에 그 상(象)과 사(辭), 괘

사와 효사 등의 의미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배치할 경우 점서적 범주

에서 서사적 세계로 확장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정희, 최정준은 

담화와 관련하여 점서적, 문학적, 역사적 관점에서 그 성격을 고찰하였

고, 담화를 구성하는 플롯에 있어서 『주역』의 본유적 구조를 먼저 규

명한 후에 「건괘」의 특유한 서사적 구조로써 점진과 점층의 시공간적 

상승구조를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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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역』 이외에 이은호의 논문은 『서경』 「금등」의 “불피(弗辟)”, “거

동(居東)”, “죄인사득(罪人斯得)”에 관한 제가(諸家)의 훈석(訓釋)을 정

리하고, 이와 관련 있는 『시경·빈풍(豳風)』의 「치효(鴟鴞)」, 「동산(東

山)」, 「파부(破斧)」의 주석 등과 내용을 종합해서 고찰하였다. 『논어』, 

『맹자』, 『주역』, 『서경』 등의 분야에서 꾸준히 경학연구 성과가 많이 축

적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의 내용도 더욱 심도 있는 분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2) 철학 연구 분야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지훈 공자 정명사상(正名思想)에 대한 연구(硏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2 배병대
『맹자(孟子)』 <‘지언양기’장(‘知言養氣’章)>의 
도덕철학적 함의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3 김계성
왕충(王充) 명정론(命定論)의 연원과 체계：
천도관(天道觀)과 인성론(人性論)을 기반으
로 

박사학위논문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4 임형석
君子와 君子曰–고대 중국에서 이상적 인격 
전형의 기원에 관한 연구–

퇴계학논총 33
사단법인 퇴계

학부산연구원

5 임형석
문의 은유–『주역』 「계사전」에 나타난 고대 
중국의 질료적 상상력–

유교사상문화

연구 76
한국유교학회

6 정환희
도덕교육에 대한 주역적 성찰–콜버그 중심
의 인지발달론과의 대조–

동양고전연구 

75
동양고전학회

7 원용준 마왕퇴백서 『역전』의 도기론(道器論) 연구 
유교사상문화

연구 78
한국유교학회

8 엄연석
『주역』 상징체계에 내포된 문화다원론적 함의
와 도덕적 표준 

인문연구 86 인문과학연구소 

9 임병학
『周易』의 河圖洛書論에 근거한 卜筮와 往來·
順逆의 의미 고찰 

인문학연구 58
인문과학연구소

10 이광모
『周易』 對待原理로 본 삶과 죽음 관계의 본
질 

대동철학 88 대동철학회

11 조우진 공감에 대한 역학적 고찰–함괘를 중심으로 공자학 37 한국공자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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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2 김동진
‘괘서 연구’의 역학사와 내지덕의 「상하경편
의」 

유학연구 47 유학연구소

13 김만산 干支의 존재 이유와 존재구조 
동서철학연구 

94 
한국동서철학회

14 신정원
占書 『周易』의 미학적 인식에 관한 고찰–術
數易과 칸트 미학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75 
동양고전학회

15 정석현
『주역』에 있어서 의리(義理)의 논리–당위론
(當爲論)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149  대한철학회

16 정석현
『주역』에 있어서 점서(占筮)의 논리–괘(卦) 획
득방법론을 중심으로–

철학논총 95  새한철학회

17 김아랑
『周易』에서 文의 의미 분석을 통한 인문정신 
고찰

인문학연구 58 인문학연구원

18 석영진
『주역』에 나타난 우환의식의 철학치료적 가
능성 

대동철학 86 대동철학회

19 성시훈
『尙書』 성립 과정에 대한 연구–淸華簡 『程
寤』의 전승과 사상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74
동양고전학회

20 이종진
『樂記』 “樂은 즐거움”의 根源에 관한 美學的 
考察

동양고전연구 

74
동양고전학회

21 임헌규
『논어』에서 공자의 ‘예(禮)’개념 정립에 관한 
일고찰–『시』·『서』와 연관하여 

율곡학연구 40 율곡학회

22 임태승
“미가여권(未可與權)”설(說)에 나타난 공자 경
권관(經權觀)의 미학적 구조 분석 

동양철학연구 

98 
동양철학연구회 

23 조원일
선진유가의 혈연관계와 도덕의 충돌에 관한 
연구 

유교사상문화

연구 77
한국유교학회

24 조원일 공자의 천도론 사상에 대한 연구 율곡학연구 39 율곡학회 

25 윤석민
서사철학적 독법으로 읽는 『논어』–재여를 위
한 변론－ 

동아시아문화

연구 77

동아시아문화

연구소

26 빈동철
공자, 그의 문화적 정체성과 유가 전통을 찾
아서 

동양철학연구 

100
동양철학연구회 

27 이경구
‘구이(九夷)로 떠나는’ 혹은 ‘구이에 오시는’ 
공자를 둘러싼 화이(華夷) 개념의 변주 

태동고전연구 

42
태동고전연구소

28 금종현 『논어』에 나타난 은자(隱者)의 두 가지 양상 인문과 예술 6 인문예술학회

29 김시천
『논어(論語)』의 ‘직(直)’–‘직궁(直躬)’ 이야기와 
정의(justice)의 딜레마?–

유교사상문화

연구 77
한국유교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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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30 이종성
<공자：춘추전국시대>에 나타난 주요 사건과 
사료적 근거 

철학연구 150 대한철학회

31 이치억 공자사상에서 호학(好學)의 의미와 중요성 유학연구 46 유학연구소

32 이상호 맹자의 대장부론(大丈夫論)에 관한 연구 
동양철학연구 

100
동양철학연구회 

33 정우진
맹자 본성의 생물학적 해석–도덕적 본성의 
몸과 기에 대한 관계를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93
한국동서철학회

34 엄진성 맹자의 부끄러움에 관한 연구 철학논총 98 새한철학회

35 황성규
맹자가 추구한 이상적 인간상의 특성과 역할
에 관한 고찰 

한국철학논집 

61

한국철학사

연구회

36 양순자
의례, 몸, 자아–『순자(荀子)』의 수신(修身)을 
중심으로 

대동철학 86 대동철학회

37 강지연 선진 제자백가시대 『순자(荀子)』 심론 연구 인문연구 86 인문과학연구소

38 강지연 『순자(荀子)』의 예(禮)와 법(法) 대동철학 87 대동철학회

39 김정희
송명이학(宋明理學)에서 순자철학에 대한 평
가와 수용－주자를 중심으로－ 

범한철학 95 범한철학회

40 김정희 순자사상에 나타나는 인정욕구 대동철학 89 대동철학회

41 정영수
도덕적 행위의 추동력으로서 수치심－순자
철학을 중심으로－ 

 범한철학 93 범한철학회

42 이승률 순자는 왜 ‘성악’을 주장해야 했는가 퇴계학논집 24
영남퇴계학

연구원

43 이운주 순자 예론의 도덕철학적 기초 연구 공자학 37 한국공자학회

44 황성규
순자 ‘악론(樂論)’과 묵자 ‘비악(非樂)’의 내재
적 동일성 고찰

유학연구 47 유학연구소

45 김우진 동중서의 공사론 유학연구 49 유학연구소

46 김우정
『논형』(論衡)의 「골상편」(骨相篇)에 나타난 명
(命)과 성(性)의 연구 

인문논총 76 인문학연구원

47 임정기 吉凶의 판단방법을 통해 본 왕충의 卜筮觀 철학논총 98 새한철학회

48
임정기
심영덕

왕충의 수양론 
인문과학연구 

38
인문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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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철학 연구 분야는 모두 48편이다. 2017년 36편, 2018

년 26편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전년도에는 대부분

이 선진시대와 공자·맹자·순자와 관련된 논문이었으나, 2019년도에

는 『주역』 관련 논문이 14편으로 매우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그 외

는 『상서』, 『예기』에서 각 1편과 한대(漢代)의 대표적인 사상가인 동중

서·왕충 등의 인물을 연구한 논문이 포함되어, 논의의 내용이 작년에 

비해 확대된 점이 고무적인 현상이다. 

원용준의 논문은 마왕퇴한묘백서(馬王堆漢墓帛書) 『역전』의 ‘도기

론(道器論)’을 전국시대 후기의 사상사 속에서 분석하여 유가가 『역』을 

경전으로 도입한 이유와 과정을 밝히고 있다. 필자는 백서 『역전』 「계

사」에는 형이상학적 토대가 없던 유가가 도가의 사유를 재해석해서 만

들어낸 형이상의 도(道)와 형이하의 기(器)에 관한 새로운 이론을 정립

하려는 이유를 살폈다. 이 논문은 유가 사상가들이 『주역』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기존에 없던 ‘도기론’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새로운 세

계관을 구축한 이유를 전국말기–한초의 시기에 『역전』이 형성되어 가

는 모습을 사상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이고자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논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엄연석의 논문은 음양

의 괘효와 물상, 괘효사, 그리고 이에 대한 철학적 해석으로 이루어진 

『주역』 의 상징체계가 내포하고 있는 문화 다원론적 의미를 해명하고 

있다. 또한 필자는 문화다원론에서 제기하는 문화 사이의 특수하고 다

양한 가치를 포괄할 수 있는 도덕적 표준이 주역 상징체계 속에서 어떻

게 반영되어 있는가 하는 점을 규명하였다. 이 논문은 주역 상징체계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문화 다원론적 시각에서 해명한 것은 다문화 시

대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필자가 현대사회의 종교적 정치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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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 갈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주역』이 내포하고 있는 이

념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철학적 도덕적 토대를 세우고자 한 점은 

좀 더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시훈의 논문은 일주서(逸周書)의 한 편으로 여겨졌던 문헌인 『정

오(程寤)』의 전승 상황과 그 사상적 의미에 대하여 『청화대학장전국초

죽간(淸華大學藏戰國楚竹簡)』에 수록된 정오(程寤)의 문헌적 문제와 

내용을 전래문헌과 비교 분석하였다. 필자는 『정오(程寤)』의 신비주의

적 사고는『상서』, 특히 오고(五誥)에서 드러나는 민본주의적 사고와 충

돌하며, 이 때문에 『상서』를 비롯한 유교 경전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

다고 추론하였다. 『상서』를 다룬 논문은 많지 않은데 이 논문은『정오

(程寤)』의 여러 판본을 비교 분석하여 『정오(程寤)』가 유교경전에서 도

태된 양상을 살펴본 후, 그 내용이 『상서』오고(五誥)를 비롯한 유교적 

민본주의적 사고에 입각해 서술된 서주(西周)의 수명(受命)과 양립 불

가능함을 추론하였다는 점에서 소중한 연구 성과라고 할 수 있다. 

3) 교육 분야 연구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진영
맹자 수양론의 교육학적 연구：부동심(不動
心)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 이유정
순자(荀子)의 교육사상 연구：교육의 내적 근
거와 외적 기준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3 이상호 맹자 지언(知言)의 도덕교육적 함의 
동양철학연구 

98
동양철학연구회

4 이우진
유가 예술론에 대한 도덕교육적 이해–공자, 
순자, 「악기」를 중심으로–

양명학 55 한국양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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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교육 분야의 연구는 4편으로 2018년과 동일하고 2017년 

7편 보다는 적은 편이다. 2018년도에는 공자의 인성교육과 『주역』의 

괘에 대하여 교육과정을 다룬 논문이었는데, 금년에는 맹자와 순자, 그

리고 공자–순자로 이어지는 「악기」 와 관련된 논문들이 주목할 만하

다.

이진영의 박사논문은 수양론의 부동심(不動心)에 주목하여 부동

심의 수양방법인 지언(知言)과 양호연지기(養浩然之氣)에 대한 의미와 

일상적 맥락을 연구하고 이를 근거로 교육목적–내용–방법의 연속성, 

교육과정에서의 수용성, 지식의 내재화, 심신의 체현화 등의 교육적 가

치를 탐구하였다. 기존 맹자의 교육에 관한 논문들은 주로 인간에게 

고유한 도덕성을 기반으로 인간 존재의 도덕적 가치를 규명하는데 의

미를 두었다. 이 논문은 맹자의 ‘부동심(不動心)’장과 교육학적 확충을 

분석하여 기존의 연구방법론과는 다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

서, 맹자 수양론의 교육학적 연구의 외연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으로 기대된다. 

이우진의 논문은 도덕주의의 입장에서 예술을 다루고 있는 유가의 

입장을 검토함에 공자의 예술론을 살피고, 다음으로 공자의 예술론을 

계승 발전시킨 순자의 예술론에 대해 고찰하였다. 필자는 공자–순자

로 이어지는 『예기』 「악기」에 대해 다루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유가의 

예술론이 근본적으로 도덕교육적 입장 즉 개인과 사회를 도덕적으로 

만드는 데 공헌할 때에야 진정한 예술로서의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밝

히고 있다. 이 논문은 『예기』 「악기」 의 경우 예술의 존재 가치를 사회 

공동선의 실현도구로서 규정하고, 유가 예술론에 대해 도덕교육적으로 

이해하여 밝히려고 시도한 점에서 독창적인 논문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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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치 및 경제 분야 연구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동민
『춘추』에 보이는 존왕(尊王) 의식의 변천 양
상

유교사상문화

연구 75
한국유교학회

2
윤무학
이병태

선진 유가의 선왕관에 반영된 윤리와 정치 
유교사상문화

연구 78
한국유교학회

3
이상익
강정인

이상국가(理想國家)의 성격：아리스토텔레스
의 ‘행복한 공동체’와 맹자의 ‘왕도국가’

한국철학논집 

60

한국철학사

연구회

4 오상현 『논어』 ‘정명(正名)’의 현실 지향적 독해 양명학 54 한국양명학회

5 손미애 현대 법치주의에서 공자 직(直)의 의미 유학연구 47 유학연구소

6 박연우
맹자(孟子)의 개혁적 정치성향과 제 선왕(齊 
宣王)의 양심(良心) 구명(究明)–맹자거제(孟
子去齊)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46 유학연구소

7 빈동철 왕권 계승의 정당성과 전국시대 정치사상 
동양고전연구 

74
동양고전학회

8
조원일
박복재

순자의 부국강병론 사상에 관한 연구 
유교사상문화

연구 78
한국유교학회

9 김도일 순자(荀子)는 패도(覇道)를 용인했는가? 철학 139 한국철학회

10
윤경호 
김인규

『예기』 「예운」편에 나타난 공자의 사회복지사
상 

동양문화연구 

31 
동양문화연구원

11 박동인 
한 대(漢代) 참위서(讖緯書)의 유가철학과 그 
사회·정치적 함의

동서철학연구 

92
한국동서철학회

12 임헌규 공자의 정치이념：다산 정약용의 ‘정명’ 해석 동방학 40 동양고전연구소 

2019년도의 정치 및 경제 분야의 연구는 모두 12편으로, 2018년

도의 8편보다 많고, 2017년도 3편에 비해서는 4배 이상으로 늘었다. 

작년에는 정치, 경제 분야가 포함되어 균형을 맞추었는데, 금년에는 경

제 분야는 1편이고, 정치 분야에 11편이 치중되었다.

김동민의 논문은 『춘추』에 보이는 존왕(尊王) 의식의 본질적 의미

와 그것이 추구하는 정치의 지향점이 무엇인지 밝히고, 나아가 춘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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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구체적인 정치 현장에서 정치권력의 변화 과정을 통해 존왕(尊王) 

의식이 변천되는 양상을 고찰하였다. 필자는 『춘추』에서 존왕(尊王)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패자의 역할을 인정하는 새로운 대안을 분석함으로

써 『춘추』에 보이는 존왕(尊王) 의식의 변천 양상을 부각시켰다. 이 논

문은 존왕 의식의 변용을 통해 현실 시대의 요구에 부흥할 수 있는 새

로운 형태의 정치 이론을 제시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논문이라

고 평가할 수 있다.

윤무학, 이병태의 논문은 선진의 유가 경전에 반영된 구체적 “선왕”

의 사례 가운데 공자의 선왕관, 맹자의 선왕관, 순자의 후왕관에 대하

여 각자의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견해가 반영된 것을 간추려 상호 비교

하였다. 이를 통하여 필자들은 일정한 범위에서 선진 유가 내부의 상

호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있다. 윤경호, 김인규의 논문은 사회복

지 관점에서 바라 본 『예기』 「예운」편의 대동세계에 나타난 공자의 사

회복지사상에 대해 밝히고자 하였다. 필자들은 공자가 실현하고자 한 

대동세계는 사회구성원의 안정된 삶이 보장되는 사회복지국가라고 강

조하였다. 조원일, 박복재의 논문은 부국이론이 순자의 정치사상 속에

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탐색하였다. 필자들

은 순자가 부국을 중심으로 국가의 경제방침을 서술하고 있으며, 가장 

먼저 부국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가지고 경제문제를 논술한 사상가라

고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경제학자와 공동연구를 하여 순자 정치이론

의 기존 연구와는 차별화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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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연구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안승우
「연명의료결정법」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주역』
의 대안적 사유 고찰

철학논총 95 새한철학회

2
조우석
안승우

『주역』 보드게임 코칭 개발 연구 
유교사상문화연

구 78

유교사상문화연

구

3 김경수 공맹 유학에 나타난 욕심의 치료적 함의 
열린 정신 인문

학 연구 20
인문학연구소

4 이주강
제임스 레게가 이해한 맹자의 성선설–유교 
성선설과 기독교 원죄설의 절충 가능성에 관
한 논쟁–

퇴계학논집 24
영남퇴계학연구

원

5 민황기 유학의 인본적 리더쉽 율곡학연구 40 율곡학회 

2019년도 기타 연구 분야는 5편으로 2018년도 3편, 2017년도 4편

과 비슷하다. 

안승우의 논문은 2편이 있는데 1편의 논문에서는주역의 코칭의 

기능을 살려 현대적인 보드게임으로 재해석해 보고자 하였다. 다른 1

편은 「연명의료결정법」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주역』의 대안적 사유에 

관한 고찰이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사회에서 가족결정 중심의 심폐소

생술 금지 논의에서 자기결정권 중심의 연명의료결정법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보충되어야 할 논의들과 연명의료결

정법의 철학적 근거가 되어야 할 생(生)의 문제, 죽음에 대한 관점 등

을 『주역』을 통해 밝히려고 시도하였다.

이주강의 논문은 19세기 중국에서 활동한 선교사인 제임스 레게

가 맹자의 성선설을 동중서의 성미선설(性未善說)로 보았음을 밝히고 

있다. 필자는 동중서가 인간에게 선질(善質)과 악질(惡質)을 모두 지니

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레게가 선(善)의 가능태로서의 선성(善性)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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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동시에 인정한 것과 같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두 논문 모두 기존

의 연구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소재를 다루고 있어 융복합적 성

격을 띤 논문들로 유교 경전 연구의 외연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으로 기대된다.

4.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이상에서 인물과 주제로 나누어 논문들을 분류하고, 각 영역별 논문의 

주요한 특징과 대표 논문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였다. 본 보고서

에서 기록된 86편의 논문은 모두 연구자들의 전공 지식과 역량이 집중

된 소중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각 연구자들의 업적이며 동시에 한국 학

술계의 중요한 자산이기도 하다. 따라서 학술 조사 보고서에 각각 논

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분석을 통해 논문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지면 관계상 여기에서는 일반논문 2편을 선별하여 

그 논문에 대한 분석과 학술적 의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 번째 논문은 임헌규의 「『논어』의 의(義)·이(利)와 그 주석(註

釋)에 대한 일고찰︰신(新)·고주(古注)와 다산 정약용의 주석」 이다. 이 

논문은 『논어』에 나타난 의(義)·이(利)의 용례를 추적하면서, 그 이전

의 『시경』과 『서경』 등과의 대비를 통해 이 개념에 대한 공자의 관점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후대의 주요 주석들, 즉 고주(古注) 및 주자의 신

주(新注), 그리고 정약용의 주석을 살피면서 그 특징을 제시하였다.

『논어』의 의(義)·이(利)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여 학자와 학

자들을 비교하며 논문을 작성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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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필자는 시대적으로 변화되어 왔던 의(義)·이(利)에 관한 주요 주

석들을 대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의(義)와 이(利)개념의 유

가적 변용을 살피면서 고주(古注) 및 주자와 정약용의 주석이 지니는 

특징을 정리하였다. 

필자는 공자 이전의 『시경』과 『서경』 등에 나타난 의(義)·이(利)의 

자의(字義)와 용례를 추적하여, 『논어』와 차이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필자는 공자 이전의 전적에서 의(義)는 인(仁)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었

으며, 주로 신분적 지위를 지니는 치자(治者)의 정치적 행위의 준거이

며, 나아가 이(利)에 대립하여 나란히 제시 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필자는 『논어』에서 의(義)는 공자가 새롭게 정립한 인(仁)개념에 비

해 그 출현 빈도수(109:20여 회, 약1/5)와 그 의미에서 비중이 적다고 

파악하였다. 『논어』에 나타난 의(義)개념 가운데 도(道)에 도달하고 덕

을 숭상하는 방법이며, 신분상 치자가 백성들을 정당하게 사역(使役)

하여 복종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은 『시경』과 『서경』에서 이미 사용된 용

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필자는 『논어』에서 의(義)가 신분이 아닌 도덕

적인 군자의 최상의 원칙이자 유일한 행위의 동기이며, 예(禮)와 결부

시켜 군자의 질(質)이 되는 의(義)란 예(禮)의 절문(節文)에 의해 실행

된다는 것을 공자가 명확히 새롭게 부연한 점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필

자는 『논어』에서 이(利)에 관하여 이전의 용례와 비교했을 때 의(義)와 

대비시키고, 자기정립을 이루지 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준거를 두고 행

위 하는 소인이 추구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즉 필자는 『논어』에서 의

(義)는 정치적 신분과 연관되어 나타나기도 하지만, 가장 특징적인 것

은 도덕을 지향하는 군자의 최상이자 유일한 행위의 준거로서 제 덕목

들을 인도하는 개념으로 정립된 점에 주목하여, 욕망의 대상인 이(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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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연관시켜 상대 개념으로 정착되는 과정을 분명히 밝혔다.

이 논문은 『논어』의 의(義)와 이(利)를 주석함에 있어 드러난 특징

을 고주(古注)는 의(義)를 마땅함(宜)으로 풀이하면서 의인(義人) 혹은 

의사(義事) 등으로 변화하고, 이(利)를 재리(財利)로 해석하였지만, 그 

유래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다고 하였다. 필자는 주자가 의(義)를 ‘천

리의 마땅함’ 으로 정의하고, ‘일을 절제하는 근본’으로 ‘군자의 근간’, 

‘일의 마땅함’ 등으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주자가 이기론에 입각하여 이

원론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파악하였다. 그리고 주자는 역시 이(利)개

념을 이기론에 입각하여 인욕의 대상으로 정의하고 이(利)를 헤아리면 

의(義)를 해친다고 하였다. 한편 필자는 정약용이 ‘의(義)란 도심(道心)

이 지향하는 것’으로 ‘선을 행하고 악을 제거하고’, ‘마땅함으로써 절제 

하여 나를 선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利)란 ‘인심(人心)이 추향

하는 것’으로 밝혔다.

이 논문을 읽고 느낀 점을 질문하면 다음과 같다. 유가는 줄곧 의

리(義利) 문제를 가장 중요한 논제 중의 하나로 다루었다. 필자는 『논

어』에서 인(仁)과 예(禮)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졌지만 의(義)·이(利)

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었기 때문에 의(義)·이(利)의 용례와 의미 및 특

징을 살피는 이유로 제시하였다. 또한 필자는 『시경』과 『서경』 등에 나

타난 의(義)는 인(仁)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었으며, 주로 신분적 지위

를 지니는 치자(治者)의 정치적 행위의 준거이며, 나아가 이(利)에 대립

하여 나란히 제시되지도 않았다고 강조하였다. 그런데 장대년(張岱年)

은 의(義)에 대한 관념이 비록 공자 이전에 이미 출현하였을지라도, 그

것은 일반적으로 공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의 중요한 윤리개념이 

되었다고 보았다. 필자도 공자가 가장 먼저 의(義)·리(利)를 한 쌍의 대



40   제1부 중국유학

립하는 개념으로 인식하고, 도덕적인 측면으로 군자와 소인 개념을 새

롭게 정립한 점을 부각시켰다. 또한 필자는 『논어』에서 의(義)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도덕을 지향하는 군자의 최상이자 유일한 행위의 지침

으로 제시하였고, 이러한 의(義)와 상관하여 소인이 추구하는 리(利) 

개념이 함께 정립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논어』에서 의(義)와 이

(利)의 빈도수가 적다고 하여 그 의미가 축소되었다면, 맹자가 공자의 

의(義)개념을 보완하여 이(利)와 연관하여 가족 및 사회 윤리를 통괄함

으로써 유가윤리의 체계를 일관하는 면모를 갖추지 못했을 것이다.

임헌규의 논문은 기존의 연구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논어』의 의

(義)와 이(利)에 관해 ‘고주(古注)’와 주자의 신주(新注)를 비판적으로 

통섭한 정약용의 ‘고금주(古今注)’ 주석을 비교하여 동아시아 사상사

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이는 기존 연구와 차별화되는 해

석 방법이라는 점에서 『논어』 주석 연구의 외연 확장에 매우 중요한 역

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살펴볼 논문은 장원태의 「『맹자』 「이루하」 19에 대한 논

란」이다. 필자는 『맹자』 「이루하」 19는 비록 짧은 장이지만, 국내외 모

두에서 아직 이 장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결과가 없으므로, 주요 학자

의 해석을 살펴보면서 주요 쟁점을 모두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 장

에 대한 해석상의 주요한 의견 차이는 다음 네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

었다. ⑴ 인간과동물의 본성은 같은가. ⑵ 보존의 대상은 무엇인가. ⑶ 

본문에 나오는 군자는 순임금을 포함하는가. ⑷ 인의에 따라 행하는 

일과 인의를 행하는 일은 어떤 관계인가. 필자는 ⑴에 관해 주희만이 

인물성동론에 근거했고, 그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인물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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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에 근거해 해석을 했으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주석가 대부분

은 맹자가 말한 인간과 금수의 차이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본성의 차이

보다는 마음의 차이에 있다고 파악했다. ⑵에 관해 주희, 왕부지, 초순 

등은 보존의 대상을 천리나 인륜 질서로 보았고, 육구연, 황종희, 정약

용 등은 보존의 대상을 마음으로 보았다. ⑶에 대한 이견은 ⑷의 배경

이 되는데, 윤돈과 주희, 그리고 주희를 따르는 학자들은 군자와 순임

금을 구분하되, 군자와 성인의 단계로 구분하여 인의에 따라 행하는 

일을 순임금과 같은 성인의 일로, 인의를 행하는 일을 군자의 일로 이

해했다. 그러나 윤돈과 주희를 제외하면 주석가 대부분은 군자와 성인, 

또는 순임금을 구분하지 않았다. 양자의 구분을 거부한 주석가 모두

는 인의에 따라 행하는 일과 인의를 따르는 일의 구분을 단계상의 구

분이 아니라 옳고 그름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런 해석을 제시한 주석가

들이 양자를 구분하는 맥락은 서로 달랐다.

첫째 문제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해 보겠다. 필자는 주희만이 자신

의 본연–기질 구분을 통해 인간과 금수가 본성상 같다고 전제하고 해

석을 전개했을 뿐 다른 주석가 대부분은 인간과 금수는 본성상 다르

다고 전제하고 해석을 한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주희의 인물성동이(人

物性同異)에 대한 『중용』 ‘천명지위성’장과 『맹자』 ‘생지위성’에 대한 주

석이 서로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희의 저술에서 인물성동이에 대한 

언급이 서로 일치 되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다. 즉 주희는 인성과 물성

이 같다고도 하고, 다르다고도 했다. 따라서 이 장에서 인물성이론을 

전제로 한 부분의 설명이 될 수는 있지만 주희의 인물성동이론에 대한 

온전한 설명이 되지 못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정약용이나 왕부지 같은 이들은 주희의 본연–기질 구분을 비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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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인간과 금수가 애초에 본성상 다르다고 보고 이 장을 해석했다. 그

러나 필자는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주석가 대부분은 맹자가 말한 

인간과 금수의 차이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본성의 차이보다는 마음의 

차이에 주목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필자는 인간과 금수가 본성상 같다

고 본 주희도 인간과 금수는 마음의 능력이 다르다고 보아, 인간과 금

수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마음의 능력의 차이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주

석가 대부분의 해석은 일치한다고 파악하였다. 그런데 이 장에서 주희

는 “사람과 동물이 태어날 때 똑같이 천지의 이(理)를 얻어 성(性)으

로 삼았고, 똑같이 천지(天地)의 기(氣)를 얻어 형체로 삼았으니, 그 같

지 않은 점은, 오직 사람은 그 사이에 형기(形氣)의 올바름을 얻어 본

성(本性)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조금 다를 뿐이다.”라고 

해석하였다. 즉 주희는 인간이 금수와 다른 점이 형기의 올바름을 얻

어 본성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 조금 다른데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적

다는 뜻으로 보았다. 정약용은 『집주』의 해석과 같다면 사람과 동물이 

다른 것은 형기에 있는 것이고 성령(性靈)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

했다. 여기서 왕부지는 사람의 몸으로부터 마음, 안으로부터 밖, 체로

부터 용, 식욕과 색욕으로부터 다섯 가지 달덕과 세 가지 달덕의 쓰임

에 이르기까지, 금수와 다르지 않고 다만 마음에서만 다르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왕부지는 사람이 금수와 다른 점에 대하여, 성

(性)에서 형(形)까지 도(道)에서 기(器)까지 광대한 곳에 이르고 정미

한 곳에 다다르기까지 다르지 않음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렇다면 필자

가 전통시대 주석가 거의 모두는 이 장에서 맹자가 말한 인간과 금수

의 차이를 마음의 차이로 이해한 점은 소략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필자는 예외적으로 진덕수(眞德秀)만이 인간의 마음과 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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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마음이 똑같다고 보고, 인간은 보존할 수 있고 금수는 그럴 수 없다

는 차이가 있다고 보았지만, 이 해석을 적극적으로 계승하거나 수용한 

사례는 찾기 힘들며, 당대 그리고 후대에 상당히 많은 비난을 받았다

고 제시하였다. 예컨대 왕부지는 진덕수가 “인간과 동물이 똑같이 하나

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은 보존할 수 있고, 동물은 보존하지 못

한다.”고 한 말은 거칠고 서툴러서 도에 해를 끼치는 것이 적지 않다고 

비판하였다. 왕부지는 맹자가 매우 분명하고 단호하게 ‘다름(異)’이라

는 글자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진덕수는 거꾸로 ‘같음(均)’이라는 글자

에 대한 것으로 바꿔버렸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인간의 마음과 금

수의 마음이 똑같다고 한 진덕수(眞德秀)를 비판한 측면을 보충한다면 

필자의 논문을 이해하는데 명확하게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맹자』 「이루하」 19에 대한 논의를 위해 조기(趙岐), 주희

(朱熹), 육구연(陸九淵), 왕부지(王夫之), 황종희(黃宗羲), 초순(焦循), 

정약용(丁若鏞) 등의 해석을 모두 고려해 앞에서 언급한 네 문제를 중

심으로 검토해 보고 비교하였다. 필자 말대로 이장은 호연장(浩然章)이

나, 본성에 관해 맹자와 고자가 벌인 논쟁만큼이나 맹자 해석의 갈림

길을 보여주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인물성동이에 관련된 문제는 아직

까지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분야인데, 필자의 연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필자의 연

구가 좀 더 깊이 있게 확대된다면 맹자 경학 연구의 지평 확장에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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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와 전망

2019년도의 선진시대부터 한당시대까지 국내의 유학 및 유교 관련 논

문 편수는 모두 86편이다. 2017년도 73편, 2018년도 62편과 비교해보

면 대폭 늘었다. 시대별로는 전체 86편 중 선진시기가 총 81편으로 압

도적인 분량을 차지했고, 진한시기 5편으로 예년과 비슷하다. 2019년

도 전체 86편의 논문 중에 박사논문이 6편으로 2017년도 전체 73편

의 논문 중에 18편에 비하여 대폭 줄었지만, 2018년도 62편의 논문 중

에 4편의 박사논문 보다는 소폭 늘었다. 올해의 분석에서 주목할 점

은 전체 논문의 수가 86편으로 매우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을 뿐만 아

니라, 특히 공자와 맹자 관련 논문 그리고 철학 분야가 대폭 늘어 중진 

학자들은 물론 신진 학자들의 역할과 활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분석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인물별 분류에서는 예년

과 마찬가지로 선진 유학을 대표하는 공자와 맹자, 순자의 연구가 주

류를 이루고 있다. 인물별 연구 특징은 2019년에는 공자에 대한 연구

가 21편으로 꾸준히 연구 성과가 축적되고 있다는 점이다. 21편중 1편

이 박사논문이지만 일반 논문은 공자철학의 학술사적 가치를 다룬 논

문을 비롯하여, 도덕철학과 예, 정치, 교육, 사회복지, 서사철학 등 매

우 다양한 형태의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맹자 관련 

논문은 2018년도 7편인데 비해, 2019년도에는 14편으로 2배나 늘었

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맹자 관련 박사 논문이 1편도 나오지 않았으

나, 2019년도에는 3편이나 발표되었다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순

자에 대한 연구가 12편으로 전년도 8편 보다 소폭 상승했으며,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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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편이 있다. 일반 논문의 내용은 순자 철학의 교육, 정치, 예와 법, 

심론. 악론 등에 대한 의미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비록 적은 

편수이지만, 동중서와 왕충의 한대 유학사상가들의 연구가 끊이지 않

고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한당 연구 분야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주제별 분류에서는 경학사상 분야만 전년도 보다 소폭 줄었고, 교

육 분야는 예년과 비슷하다. 정치 및 경제 분야가 작년의 8편에 비해 

12편으로 늘었고, 철학 연구 분야는 작년의 26편에서 48편으로 대폭 

늘었다. 철학 연구 분야에서 가장 큰 특징은 『주역』 관련 연구가 작년

의 1편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14편이 발표되었다. 경학사상 분야에

서는 『주역』 관련 연구가 작년의 11편과 비슷한 8편과 기타 연구에서 2

편이 발표되어 『주역』 관련 논문은 모두 24편이 발표되었다. 논문의 주

제도 『주역』의 괘효나 「연명의료결정법」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주역』의 

대안적 사유에 관한 연구, 『주역』 관련 출토 문헌을 분석한 연구까지 

매우 다양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역』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춘추』·『서경』·『예기』·『악기』 

등의 다양한 연구 성과도 있었다.

선진 유학의 경전과 정치·경제 등의 다양한 학문과의 접목을 통하

여 융복합적 지식 축적과 내외 조화의 인격형성을 중심으로 연구가 확

장되어 활성화 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보인다. 유학

사상이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미래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학

문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의 다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